
이라크이라크이라크이라크    인민인민인민인민    대학살을대학살을대학살을대학살을    허용하지허용하지허용하지허용하지    말아말아말아말아!!!!    

유사립법유사립법유사립법유사립법    분쇄분쇄분쇄분쇄!!!!                                        2002년 10월 21일 

이라크이라크이라크이라크    침력전쟁은침력전쟁은침력전쟁은침력전쟁은    세계전쟁의세계전쟁의세계전쟁의세계전쟁의    시작시작시작시작    
  미군이 잇따라 중동으로 몰려가, 열화울라늄탄과 클라스터폭탄 등  잔학한 무기로 이라크 
인민에게 유례없는 참화를 가져오려 하고 있다. 미제는 “체제 변경”을 공언했고 심한 
공폭과 대규모 지상전으로  이라크 전익과 바그다드에 돌입하려 하고 있다. 미제는 
공연하게 “핵 선제 공격”까지 군사전략의 주축으로 하고 있다.  반드시 대학살을 저지해야 
한다. 
  91 년 페르시아만 전쟁 때 20 만여명이 학살당했고 열화우라늄탄으로 이라크 인민이  
아직까지 고통을 겪고 있다. 이후 11 년 넘토록 제국주의의 경제 제재와 끊임없는 
폭격으로 160 만여명이 죽음을 당했다. 그 절반이 아이들이다. 그리고 지금 이를 훨씬 넘을 
참화를 미제가 강요하려 하고 있다. 9월 20일 부시가 교서를 내놓고 미국의 전략이 “미국의 
가치관과 이해의 통일을 반영한, 특히 미국적인 국제주의”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가치관과 이해만이 전세계 운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위권 행사 (미제 
이해의 관철)를 위해서는 단독적으로 군사력 행사를 서슴지 않다”고 한다. 이런 미제의 전쟁 
돌입 기도가 동시적으로 제국주의간 쟁투전을 격렬하게 추진하며 석유와 “지정학(地政學)적” 
위치를 독점하기 위해 북조선-중국 침략전쟁과 세계전쟁으로 가는 길이다. 
  부정의를 감추지 않는 이라크 침략전쟁이 바로 미제의 단말마의 몸부림이고 붕괴의 
시작이다. 이제 대공황 정세가 시작되었고 제국주의-자본주의의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9.11”이 미제의 포학에 중동 인민,모슬렘 인민의 분노를 들이대었다. 파산된 제국주의는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자본공세를 가속시키는 동시에 제국주의간 쟁투전을 격화시키면서 
세계전쟁을 폭발시킬 수 밖에 없다. 노동자 인민의 살 길이 세계혁명 밖에  없다. 
 
조선인민과조선인민과조선인민과조선인민과    연대해서연대해서연대해서연대해서    미미미미----일일일일    제국주의의제국주의의제국주의의제국주의의    북조선북조선북조선북조선    침략전쟁을침략전쟁을침략전쟁을침략전쟁을    내란으로내란으로내란으로내란으로    바꾸자바꾸자바꾸자바꾸자    
  일제가 대테러특별조치법 개악과 유사립법을 강행하고 미제와 공동-경합하면서 이라크 
침략전재에 참전할 것을 기도하고 있고 또 북조선 (중국) 침략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고이즈미의 북조선 방문이 이런 전쟁을 위한 역사적 돌진의 시작이다. 미일제가 북조선에 
대단한 중압을 가하고 있다. 유사립법이 북조선 침략전쟁을 위한 입법이다. 일제가 북조선 
스탈린주의의 반인민적인 납치 사건을 빌미로 배외주의 선동을 벌이면서 600 만여명에 
이르는 강제연행 등 모든 책임을 완전이 외면하고 있다. 일조 공동성명에서 김정일이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책임에 대한 배상도 보상도 내팽개쳤다. 세계혁명과 민족해방 
투쟁에 적대하는 스탈린주의=김정일 체제는 조선 인민의 역사적 권리를 팔아 넘기는 
배신을 저지렀다. 
조선인민-재일조선인민과 연대해서 미일제의 북조선 침략전쟁을 내란으로 바꿔 진정한 

남북통일을 이룩하자.  
투쟁하는 팔레스타인.이라크.중동인민과 연대해서 이라크 침략전쟁을 국제적 내란으로 

바꾸자. 
  10.26 전미(全美) 반전 투쟁에 연대해서 10.21 국제 반전의 날 투쟁에 나서자. 
 

반제국주의----반스탈린주의    세계혁명으로    궐기하자!!!!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중핵파) 
도쿄토 에도가와쿠 마쯔에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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